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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 미국 

우주경쟁의 종말과 NASA의 행로 

NASA는 결국 우주 경쟁은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난주에 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 따르면 2000년까지 비대한 관료조
직을 수술하여 약 3만의 인원을 감축하고 50억 불의 예산을 감축할 것이라 한다. 이는 NASA가 달나라 착륙경쟁이 시작된 1961
년이래 가장 작은 인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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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의 기관장인 Dan Goldin은 Space Shuttle의 운영을 민영화 함으로써 대부분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또한 NASA프로그램 중 중복되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절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Shuttle 프로
그램이 계속됨에 따라 국제우주정거장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Goldin은 예산을 선택적으로 절감함으로써 NASA가 과학적 프로
그램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주개발옹호집단인 National Space Agency의 Lori Garver는 이런 생각은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 달까지 가기 위해 오늘날의 NASA를 건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을 하고 있
지는 않지요"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예산이 삭감된 프로그램이지만 작은 규모의 탐구는 가능하다. 그녀는 "우리는 허블이나 화성
관측소를 만들지는 않지만 아직도 임무는 그곳에 있으며 그런 임무는 덜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그 곳에 존재한다고" 얘
기한다. 

한편 NASA연구소 과학자들을 NASA근처 대학에 새롭게 새워지는 연구소로 이직시킨다는 안에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예
를 들어 북캘리포니아의 Ames Research Center에 근무하는 NASA의 과학자들은 스탠포드 대학이나 버클리대학에 세워지게 
될 우주생물학 센터로 가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아니며 NASA의 비용을 새로운 연구소로 이전시키는 셈이다. Goldin은 우리의 목표는 과
학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 돈을 절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대학의 연구소에 가게 되는 연구자들은 동료평가 등
을 통하여 NASA에서는 피해왔던 평가를 엄격하게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과학자협회의 우주정책분석가인 John Pike
는 연구자들을 새롭게 배치한다는 안이 대폭적인 연구비의 삭감을 위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한다. 즉 아마도 NASA는 
NASA가 방출하는 연구자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돈을 대학들에 충분히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해고한다는 사실
을 숨기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NASA에 대한 기금지원은 Godin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줄어들 수도 있다. 의회에서 공화당 의
원들은 균형예산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예산삭감을 바란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Goldin은 NASA의 예산을 깎을 수 있는데 까
지 모두 깎았으며 더 이상의 삭감은 아마도 NASA의 기능을 절름발이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Source : New Scientis, 1995/5/27 

예산상의 불확실성과 첨단기술프로그램(ATP)의 장래 

국립표준기술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원장인 Arati Prabhaker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ATP가 
존재하는 한 ATP의 집중경쟁영역에 새로운 기술분야가 주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ATP 선정자들에게 말했다 산업계에게 앞
으로 집중할 분야를 개략하는 백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때부터 시작되는 숙성과정(Brewing Process)을 언급하면서 만약 그런 
과정을 생략한다면 우리는 ATP가 진정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가에 관한 전망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한다. 비록 ATP가 이미 선
택된 11개 집중분야에 헌신하고 있고 새로운 의무를 맡기전까지는 계속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겠지만, 그리고 또한 예산이 
빠듯하지만 새로운 집중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남기고 싶다고 원장은 얘기한다. 빠듯한 예산이란 재무적 가능
성의 긴 기간이라는 연속성상에 보자면 한 순간에 불과하다. 원장은 1995년도에 4,310만 불로 시작된 예산이 공화당이 의회를 
차지하면서 3,410만 불로 삭감된것을 예로 들면서 불확실성은 매우 크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말한다. 1995년과 1996년 사이에 
ATP프로그램이 증가할 수도(대통령은 4,910만 불의 예산을 요구했다) 또는 ATP프로그램이 끝날 수도 있다. ATP의 상무이사
인 Brian Belanger는 900만 불의 삭감은 이번 봄에 시작되었을 새로운 집중프로그램을 연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6월
에 시작이 발표되었을 그러나 1996년 회계년도로 밀려버릴 프로그램은 다음 후보 프로그램 중 둘 혹은 세개 프로그램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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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의 내부문서를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연기함으로써 600만 불을 절약하고 취소된 프로그램으로부터 300만 불을 보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TP프로그램의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 현재 경쟁중에 있는 과제 제안들 중 돈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줄어들 것
이다. 따라서 미래에도 돈이 빠듯하다면 새로운 집중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전략을 써야 할 것이다. Belanger는 
내년에 예산이 전혀 없을 지 혹은 4,910만 불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획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ATP의 조직과 
관리의 변화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이 계속될 수 있고 NIST의 인사부서가 승인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ATP는 다
음의 5개 단으로 나누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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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Assessment 

한편 "More User-Friendly"라는 개념하에서 ATP를 새롭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구상중에 있다. 주요한 변화로써는 프
로그램 참가자들이 정부회계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의무(특히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매우 귀찮은 일임)에서 벗어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 회계 준칙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무회계감찰사무소(OIG: Commerce's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의 기준과 일치한다면, 그리고 OIG의 기준에 맞게 회계를 작성한다면 참가자의 기업이 감사한 결과도 인정
될 것이다. 참가자들이 ATP와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다른 시도는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확산시키는 일이다. 예를 들어, 
가까운 미래에 신청자를 위한 정보묶음을 온라인 상에 상주시키어 ATP에 관심있는 제안자들은 이를 전송 받아서 사용할 수 있
게 하며 따라서 더 자주 일정계획을 세우고 일반경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미래예산 및 ATP의 경제적 효과성에 대한 소란 속
에서도 NIST는 지난주에 NIST의 기술 포트폴리오, ATP의 영향, 제조확장 파트너 관계, 국립 볼드리지 품질프로그램 등을 설명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Source: New Technology Week, 1995/5/22 

FS-X 계획은 적과의 동침? 

미·일이 함께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한 FS-X 계획은 미국 기업의 비용하에 일본측 파트너에게 상업용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다른 

비행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와 노우하우 등을 이전함으로써 일본의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미의회의 비밀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General Accounting Office의 3월 10일자 보고서는 일본의 FS-X참가 경험은 추후에 일본의 독자적인 
항공기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미 관리들은 일본이 민간항공기 프로젝트에 응용될 수 있는 시스템
통합 기술을 FS-X프로그램 수행중에 배우고 있다고 말한다. 더욱이 일본은 F-16의 골격에 광범위한 변화를 줌으로써 일본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개념과 기술을 극대화 하였고 일본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였다. 그 결과 FS-X프로그램은 일본
의 향후 군용 항공기 프로그램 또는 민간항공기 프로그램에 대하여 미국의 공급업자들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것이다. 비록 GAO
가 FS-X프로그램으로 인해 미국내 하청기업들이 이익을 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항공산업에 대한 기
술 측면의 공헌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GAO보고서는 FS-X프로그램에서 미쯔비시중공업의 하청
기업으로써 20억 불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Lockheed Martin Tactial Aircraft Systems의 경영층과 미정부관리들은 일본
이 제공하는 FS-X 기술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응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방 하청기업들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
재 제한적이긴 하지만 미국측에서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6개의 프로토타입에 쓰일 날개부분에 관하여 Lockheed 
Martin사의 공급 기일은 다음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다. 처음 프로토타입의 비행은 이번 여름에 실시될 것이다. 국방성 관리들은 
일본이 50에서 130대 사이의 FS-X항공기를 생산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GAO보고서는 미국 항공 기술을 보호하는 문제를 제
기하고 미정부는 모든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군이 기술 및 하드웨어의 일본 이전에 대한 통제를 적절히 하고 있는 
동안 국방부, 상무부, 국무부간에는 라이센싱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유되고 있었다. 기관들이 FS-X 관련 라이센싱 지침을 공유하
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만든 기존의 공개지침을 지킬 수 없었다. 매우 중요한 F-16품목에 대한 수출허
가를 국방부와 상의도 없이 수출승인을 한 경우도 있다. 

기관간의 조정체제 미비로 미국은 FS-X 품목을 Derived와 Non-Derived품목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 능력이 훼손되었다. FS-
X 계약에 따르면 기존의 미국 기술로부터 개발된 기술들은 Derived 기술로 구분되고 미국은 이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국기술로부터 개발되지 않은 Non-Derived 기술에 대하여서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현재 미·일은 active-

phased-array fire control-radar, mission computer hardware, inertial reference/navigation system, integrated 
electronic warfare system, radar-absorbing materials 등을 Non-Derived 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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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New Technology Week 1995/5/30 

첨단연구사업단(ARPA)의 선진개념 기술안 

미국방부의 첨단연구사업단(ARPA)은 1996회계연도에 12가지 선진개념기술의 시현(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ACTD)을 제안하고 있다. 이 시현들은 국방부의 겸용기술 획득전략의 일환인데, 성숙된 기술들의 핵심적인 국
방부 시스템에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며, 실제 군사 훈련시 이용한 자들의 기술평가를 받음으로써 정식 구매전에 투자결정의 기초
로 활용하게 하고자 한다. 선정되어 시현될 선진개념기술은 다음과 같다: 

·전투식별(Combat Identification) - 地對地 및 空對地 전투식별기술의 野戰軍 평가 

·총자산 생존능력(Total Asset Viability) - 병참술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합동 임무군과의 요건에 부합하게끔 핵심요소를 급

히 방향 조정할 수 있게 함 

·생명주기전체의 비용이 낮은, 중형 공수력의 헬리콥터 - 상업용 재고품의 헬리콥터가 군사용 해상운송 함대의 운송을 지원함 

·반자동 영상 처리 - 광역 감시 시스템 영상의 제어력을 용이하게 함 

·전장 경계와 데이타 보급의 통합 - 동적 정보 아키텍쳐의 활용 

·대항 확산(Counter Proliferation) - 대량 파괴 병기의 확산을 탐지하기 위함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킴 

·영상 적외선 미사일에 대응한 선박 방어 - 고속 대선박 미사일에 대응하는 조치들의 평가 

·운항전쟁(Navigation Warfare)과 운항시스템 

·공중발사되는 방해용 소형 물체 -비행기의 비행을 흉내내는 저렴한 소형 항공기 모양의 방해용 물체 

·육상 운송수단의 생존가능성 제고 

·生物戰網-무인 자동 생물 탐지기로 거의 실시간에 생물 탐지 경보를 전함 

이들 기술선정시 ARPA는 과학기술서어비스와 작전서어비스로부터 온 대표로 구성된 합동 미사일 전쟁 능력 평가팀과 합동요건 
감독 회의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최종 승인과 프로그램 실시는 1996년 회계연도 재원에 달려있다. 

*Source: New Technology Week, (5/30)1995 

*미국편 담당: 權龍水(동향분석연구실) 

任德渟(동향분석연구실) 

해외동향 : 북방 

중국의 산업구조조정과 과학기술 

최근 국가계획위원회는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제9차 5개년 계획(1996-2000)동안 최적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기술진보와 그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의 박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관련 담당자는 이와 같은 목표달성의 요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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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운영에서 집약적인 운영으로의 경제성장형태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개혁과 개방이 시작된 1970년대 말 이후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집중시켜 생산력의 증가에만 몰두했었
다. 그 결과 기술적 진보와 관리기법의 향상은 힘든 상태였으며 생산비의 증가만 가져왔다. 국가경제의 질과 효율성은 낮은 상태
가 지속되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술적 진보, 교육훈련 강화, 과학적 성과의 제조기술응용을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했다. 핵심전략은 첫째, 시장, 연구개발, 생산을 결합하여 기술의 'business'화를 시도하며 둘째, 현대 기업시스템을 도입하
고 셋째, 조직구조의 슬림화를 추진하며 넷째, 기술과 생산성을 결합시키는 것 등이었다. 특히 기술력의 향상을 위해 기술도입과 
외국과의 기술합작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산업구조조정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우선 농업부문에서는 기본적인 농지확보와 농기계, 화학
비료, 농약 관련 산업의 지원확대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또한 교통, 통신, 에너지 개발, 핵심 광물개발, 수자원 보존 등 사회간접자
본과 기간산업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국가경제의 지주(支柱)산업으로 기계,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건설부문을 선택했다. 기계산업은 공작기계류, 
기계부품 및 장비에, 전자산업은 반도체 부문에, 자동차산업은 차부품, 샤시, 특수차량부문에, 석유화학은 기존공장의 현대화에, 
건설은 주택, 도시공공시설 및 국가적 건설사업(삼협댐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Source: Beijing Review 5/29∼6/4(1995) 

중국 위성통신산업의 도약 

최근 몇 년동안 중국의 위성통신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광역 통신네트워크의 구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통신기반시설의 현대화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추진되고 있다. 세계238개의 국가와 지역을 8,000개의 통신라인으로 연계
시켜주는 통신위성 지상중계국이 지속적으로 설립되는 것도 발전의 특징적인 한 단면이다. 

중국의 위성서비스는 외국 위성을 임대해 활용하기 시작한 1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1988년 CCTV(중국중앙
TV), CETV(중국교육TV)의 프로그램들과 CPBS(중앙인민방송국)의 FM방송(30회선)을 전송하기 위한 2개의 통신위성을 성
공적으로 발사한 이후 극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다. 물론 이 위성들은 郵電部의 전보, 전화, 팩스서비스용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전력부, 국가기상국, 석탄부의 특수 통신수요에도 사용되고 있다. 

최근 중국 우전부는 북경, 광동, 우루무치 등 5개의 통신기지국의 능력을 확충하였고, 14개의 위성중계국을 신설하였다. 중국은 
광활한 국토면적으로 인해 통신위성에 대한 활용도는 더욱 증가될 수 밖에 없다. 1989년초 내륙 오지에 위성통신시스템을 설치
한 이후 최근까지 티벳지역에 40개 이상의 통신위성 중계국을 운영하고 있다. 

*Source: Beijing Review 5/15-5/21(1995) 

對러시아 지원을 위한 국제과학기금(ISF)의 본격적 가동 

러시아 과학자들의 미래는 잿빛 구름으로 표현되어 왔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러시아 정부, 그리고 George Soros는 미국과 러
시아 사이의 협동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2천만 달러의 구조자금을 마련하였다. 러시아 과학자들을 위한 가장 큰 민간차원의 자
금원인 Soros의 1억 달러 국제과학기금(ISF)은 12월까지 본격 가동 될 예정이다. 5월 초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클린턴 대통령
은 러시아 과학자들의 '96년도 연구활동을 돕기 위한 민간연구개발기금의 설립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계획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92년 George Brown 미하원의원의 주도로 의회에서 이미 승인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기금의 관리를 국립과학재단(NSF)에 부여한다는 계획에 대해 국방부의 강력한 반발로 사실상 교착상태에 있는 중이었다(기
금 중 5백만 달러를 국방부에서 담당). 정상회담의 의제는 교착상태의 타개에 도움이 되었다. 가장 큰 역할은 Soros가 제시한 5
백만 달러의 개인적인 기금재원이었다. NSF의 관련 담당자는 운영위원회가 다음 달 중에 계획을 승인 할 것으로 내다 보았으며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희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비 지급계획은 러시아 과학자들의 불안정한 상황을 호전시키는데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ISF에 의해 지
원받는 3만여 명의 러시아 과학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이른바 지옥의 변방(limbo)에 머무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ISF
의 Alex Goldfarb의 말이다. "그러나 아직도 림보에서 방황하는 과학자들이 많다. 새로운 재정지원도 러시아 과학자들의 60%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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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만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Source: Science 5/19(1995) 

체르노빌 연구센터설립에 대한 미국의 재정적 지원 

9년전 체르노빌 원자로의 폭발로 인한 방사성 낙진들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 떨어진 바 있다. 이같은 재앙의 재발을 막기 위
해 미클린턴 행정부는 국제 핵안전 및 환경연구센터의 우크라이나 설립을 돕고 있는 중이다. 이 센터의 주요 임무는 우크라이나
가 200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원자로의 가동중지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몇몇 서방국가들은 원자로의 가동중
지와 새로운 대체에너지의 공급에 필요한 2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원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체르노빌 문제의 해결에는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미에너지부(DOE) 태평양-북서지역 연구소(PNL) 국제원
자력 프로그램 국장인 Laurin Dodd의 말이다. PNL은 체르노빌 근처에 건설 중인 센터에 3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이 센터
는 우크라이나 과학기술자들에게 체르노빌 원자로를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동하는 방법과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는 부서
진 원자로들을 해체하는 방법들을 훈련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미에너지부의 센터건립은 순수한 이타주의에 의해서만은 아니다. 에너지부의 관련 과학자들에 따르면 체르노빌은 특정 환경
하에서 방사성 핵종(radionuclides)을 연구하고,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폐기물 재활용기술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연의 실험실이기 때문이다. 

PNL의 William Madia소장과 우크라이나의 Yuriy Kostenko 환경부 장관은 5월말에 상세한 양해각서를 구체화시켰다. 이 센터
는 향후 2년내에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진다. 

*Source: Science 5/26(1995) 

*북방편 담당: 洪性範(동향분석연구실) 

해외동향 : 일본 

과학기술처의 제20호 답신: 「일본의 과학기술계 인력확보에 관한 기본지침에 대하여」 

지난 1994년 12월12일의 과학기술회의에서 제20호 답신「 과학기술계 인력확보에 관한 기본지침에 대하여」가 만들어져 12
월 27일부로 기본지침이 내각총리대신에 의해 결정되었다. 본 건은 1992년 12월에 내각총리대신의 요청에 의해 과학기술회의
가 자문한 내용을 과학기술계 인재部會를 설치하여 검토를 해온 것이다. 기본지침에서는 모든 사람이 과학기술에 깊은 관심을 가
진다는 넓은 관점에 입각하면서도 연구자와 기술자 등 주로 연구개발활동과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되는 사람을 과학기술계 인력으
로 보고, 그들의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인력문제에 대한 노력에는 대부분의 관계
자의 부단한 노력과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며 정부 이외의 관계자에 대하여 기대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각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감성을 살려 창조성의 발휘를 촉진하도록 하는 다양성 및 유연성이 풍부한 환경
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을 강조하였다. 

○ 과학기술이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사회환경의 구축 

○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개발환경 등의 정비 

○ 다양한 인력의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참가 촉진 

과학기술계 인력확보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⑴과학기술이 가까이 느껴질 수 있는 사회환경의 구축 

○ 과학기술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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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시설이나 공장 등의 과학기술활동현장의 적극적인 공개, 대학이나 국립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젊은이가 최첨단 과학기
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제공 

- 인간적 측면에서의 정보의 발신으로서, 연구자와 기술자 등에 의한 강연회 개최와 기록의 작성 및 과학기술의 전당 설치 

- 자연관찰이나 자연체험 등의 사업실시와 에코 뮤지엄의 정비 등 자연과 인간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 청소년 교육시설에서의 다양한 체험학습활동의 충실, 과학기술입국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박물관 등의 정비 및 충실, 박물관에 
있어서의 직원의 확보와 자질향상, 자원자 활동에 대한 지원, 박물관 등의 네트워크 구축, 관계 기관과의 제휴 및 협력 

- 과학기술활동에 관한 알기 쉬운 정보의 적극적인 발신, 사이언스 라이터 등의 육성, 멀티미디어 등의 기술활용, 어린이가 자연
과 과학기술에 접하고 연구자와 기술자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실시 등 

○ 학교교육(초등 및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창조적 탐구심의 육성 

- 과학학습센타 등 과학적인 교재에 접하면서 체험적인 학습을 하는 場의 정비 

- 학교에 있어서의 컴퓨터의 도입, 지식편중을 조장하지 않도록 입학자 선발방법에 대한 연구, 탐구생활이나 실천활동에 대하여 
높은 지도력을 가진 교원의 양성 

- 학계와 산업계 등으로부터 학교에 대한 강사의 파견, 자연교실 등의 사업추진, 박물관 등의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활용, 대학에 
있어서의 공개강좌 등의 실시 등 

⑵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개발환경 등의 정비 

○ 고등교육의 충실 

- 대학학부교육에 있어서의 특색있는 커리큘럼 편성, 유연한 교육조직의 실현 등 대학원에 있어서의 독자적인 교육조직, 박사과
정 학생에 대한 연구비 및 생활자금의 지원 등 

○ 연구개발활동을 담당하는 인력의 확보 

- 연구 매니저와 연구리더의 육성과 재량권의 확대, 충분한 연구비의 확보, 근무시간의 더한층 탄력과,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연구원제도 등의 충실 및 확충, 산학관에 의한 공동 연구 등의 제휴 촉진 

-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연구지원부문의 조직화, 연구지원산업의 진흥, 연구지원자에 대한 다양한 처우체계의 검토 

- 공동이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첨단적이고 대형인 기기 및 설비와 그에 대한 이용촉진, 연구정보기반의 정비에 의
한 국제적인 정보의 상호유통기능강화 등 

○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인력의 확보 

-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컨셉트를 제안할 수 있는 기술자의 확보, 전문분야에 따라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캐리어 패스
와 연령에 관계없이 활약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 및 충실, 기업내 교육의 충실, 유학·기업외 파견제도 등의 적극적인 활용, 기술

자의 자기계발에 대한 노력의 지원,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직업교육의 충실 등. 

⑶ 다양한 인력의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참가 촉진 

○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기 쉬운 과학기술 활동 

- 과학기술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의 인간상에 대한 정보발신,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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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사회에 대한 대응 

- 고령의 연구자와 기술자가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활동환경의 정비 등 

○ 국제화시대에 대한 대응 

- 국제성이 풍부한 중핵적인 연구거점의 정비, 해외에 있어서의 연구개발활동과 학회 및 연구집회에 젊은이들이 참가할 수 있도
록 배려,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 및 기술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위한 제도의 충실, 개발도상국에 파견되는 전문가를 위한 연주
와 실습기회의 제공, 유학생 및 연수생의 수입확대와 기술실습제도 등의 충실 등 

과학기술계 인력확보의 문제는 정부가 무엇보다도 지방공공단체, 교육계, 산업계, 학계 등 폭넓은 분야의 관계자와 함께 노력하
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이다. 또 과학기술회의에 대해서도 앞으로 인력확보를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
한 후속대책이 강하게 기대되고 있다. 

*Source : 科學技術ヅヤル, 4월호(1995) 

NISTEP, Science & Technology Park의 개발동향에 관한 조사연구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에서는 지난 2월 기업보육센터(incubator)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산업개발거점인 과학기술
공원(S&T Park)의 개발동향에 대하여 조사·연구한 성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공원은 이노베이션센터, 사이언스 파크, R&D 파크의 3가지 유형의 산업개발거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은 앞으로 공
업단지에 대신하여 域內型 경제개발의 유효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지적생산성의 향상과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기관·
거점의 정비를 새롭게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회기반이 될 것이다. 일본의 인큐베이터의 특색은 연구·기술개발을 중

시한 첨단기술 산업창출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 비교적 많은 점에 있다. 그러나 인큐베이터의 개발에 관하여는 후발국이기 때문
에 , 그에 대한 개발·관리·운영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첨단기술산업창출형「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의 개발에 착수

하기 전에, 먼저 초보적인 인큐베이션 기법을 배운다는 의미에서도 그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이 비교적 용이한 고용창출형, 산업구
조 전환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꾀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인큐베이터의 참여 주체는 신규분야에 대한 진출을 시도하려고 하는 기존의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아, 그를 위한 지
원이 인큐베이터의 중심적 기능이 되고 있다. 만약 일본의 인큐베이터의 설립목적이 기존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원에 있다면 전국
이 일률적으로 첨단기술산업의 창출을 겨냥할 뿐 아니라 지역의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보다 자세한 기능이 인큐베이터에 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역내형 지역경제개발을 촉진하는데는 연구개발을 통한 창업가를 양성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고
용창출형, 산업구조전환형 등 각각의 지역의 산업 및 경제사정에 맞는 일본형 인큐베이터 개발이 강하게 요망되고 있다. 그를 위
해서는 지역독자적인 운영 노하우 등의 개발은 물론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평가·실천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의 매니저 등용 등

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의 S&T 파크와 인큐베이터의 개발 사이에는 인큐베이션의 창출을 위한 하나의 사회 시스템으로서 서로 유기적인 
기능제휴가 설계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앞으로 지역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위한 사회시스템의 개발을 긴급히 추진해 
갈 필요가 있는데, 적어도 하드웨어면에서의 기반을 정비해 가는데 있어서도 각 지역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자원의 축적 상황을 엄
밀하게 파악·평가하고, 지역의 산업 및 생활측면에서 과학기술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동시에 기초연구에서 기술개발, 그리

고 그들의 상업화 및 산업화까지의 일련의 흐름을 실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적생산을 위한 사회기반을 하나의 사회시스템으로
서 구축하고 정비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노베이션 시스템으로서의 조직·제도상의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로 기업이 성장해 가기 위해 필요한 금융제도가 단계적으로 정

비되어 있는 구미와 비교하여 일본에서는 기업창출지원을 위한 금융제도가 창업단계에서 상장단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정비되어 
있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우수한 창업가의 절대적인 부족이다. 이것은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업가의 스핀 오프가 매우 적
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부터의 스핀 오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 그 자체의 사회적 역할과 그 기
능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하여 인큐베이션을 중핵으로 한 산업협동체제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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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mura Search, 4월호(1995) 

아세안 시장으로 향하는 일본의 자동차산업 

일본 닛세이 기초연구소에서는 지난 3월, 일본계 자동차 메이커의 아세안 진출 동향과 그것이 아세안 각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
하여 조사·분석하였는데, 먼저 일본 자동차업계의 해외진출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계 자동차 메이커의 해외

현지 생산은 새로운 단계를 맞아 능력확장의 주력이 아세안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종래의 구미 거점이 回收期에 들어간 반면 아
세안 시장은 일본계 자동차 메이커에 있어서 2000년에는 일본, 북미에 이어 제3의 규모를 가진「21세기의 시장과 경쟁력」을 확
보하기 위한 중요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계 자동차 메이커의 아세안 시장진출은 역사가 길어, 부품조달체제도 잘 갖추어져 있고, 각국내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
고 있지만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각국이 아세안 전체적으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조정책을 채용하고 개방정책으로 전환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품의 대형집중투자와 부품 메이커, 지원산업의 진출이 촉
진되어, 가까운 장래에는 국제경쟁력의 향상이 기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아세안 자동차 산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세안 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의 직접투자의 효과로, 산업고도화, 소득수준의 향
상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 자동차화(Motorization)의 본격화에 필요한 1인당 GDP 3,000달러의 수준을 이미 넘고 있는 지역
도 있어, 2000년에는 아세안 전체적으로 현재의 2배 가까운 시장규모가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동차화의 발달에 필수적인 
도로 등의 인프라스트럭쳐의 정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또 자동차산업 고유의 문제로서 미숙한 지원산업이나 기술자 및 관리자 
부족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아시아 시장의 자동차 생산규모를 예상해보면, 2000년에 1,282만 대, 2010년에 1,920만 대, 그 중 아세안은 각각 230만 대, 
440만 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1>참조). 이 결과, 15년 

<표 1> 2000, 2010년의 아시아 주요국의 자동차 시장, 생산실적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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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아세안에 있어서의 일본계 메이커의 생산규모는 현재의 북미에서의 능력을 상회할 전망이다. 이 중에서 아세안 시장은 각국
의 특성에 기초를 둔 아시아 카의 개발·생산·공급거점 뿐 아니라, 세계로의 기간부품 공급거점으로서의 성장이 기대된다. 

일본계 자동차 메이커의 아세안 전개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시장규모의 확대는 개발·생산거점으로서의 아세안 거점의 자립성

을 높이는 반면, 현재의 국내거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저하할 것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젊은 노동자의 부족, 후계자 부족에 
고민하는 하청부품 메이커를 안고 있는 일본 자동차 업계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그를 위해서
는 아세안과 「공생」을 꾀하고 스스로의 성장전략에 아시아를 집어 넣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의 국내 친회사 중심
의 운영에서 인사를 포함한 본격적인 「연결경영」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다. 

<표 2> 아세안 주요국 자동차 판매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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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mura Search, 5월호(1995) 

*일본편 담당: 朴敬善(동향분석연구실) 

해외동향 : 유럽 

영국「기술예측보고서」의 내용과 문제점 

오랜 산고 끝에 영국의 미래에 관한 청사진이 나타났다. 이 청사진은 정부의 기술예측 프로그램(Technology Foresight 
Programme)의 두툼한 보고서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 보고서들은 앞으로 20년 후에 무엇이 기대되는가에 관한 15개 기술부문
에 있어서의 예측을 담고 있다.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들에 의해 지난 수 개월에 걸쳐 준비, 발간된 이 보고서들은 상상하지 못
한 시장에 관한 예측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술들을 망라해 놓고 있다. 영국 정부의 
희망은 기업들이 이 연구결과에 따라 현재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여 미래시장에 있어서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
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이같은 연구결과의 메세지가 산업계의 문화에 어느 정도 체화되는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메세지가 가장 작은 기업들에게도 미쳐야 할 것이다. "영국 전역에 걸쳐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같은 노력은 지금까지 어디론지 사라져 왔던 위대한 생각들과 똑같을 뿐이
다"라고 한 기업가는 말한다. 

2년전 영국 정부는 기술예측에 관한 계획을 과학기술백서(White Paper on science and technology)내에서 추진하였으며, 여기
에서의 기본 구도는 학계와 산업계의 연계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상업적으로 유망한 기술들이 속속 도출되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결과를 확산시키는 것과 산업계로 하여금 이 예측으로부터 필수적이라고 도출된 기술들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의 두가지 분야에 영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쏟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기업들로 하여금 예측 프로
그램의 결과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신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영국의 160만 기업들의 대부분은 규모가 작으며, 경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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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래의 비전에 입각하여 국가의 사업의제를 망라한 이 보고서들을 참고 읽을 시간이 없다. 일부의 경영자들은 백서에 관하여 
들어본 바도 없다고 응답하기도 한다. 

다음 달에는 과학기술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모든 예측결과를 요약하고 정부의 반응을 나열한 보고서를 발
간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일부의 학자들과 산업계 전문가들 사이에는 정부가 이들 보고서들이 완성되었을 때 발생할 반향에 대
해 통찰을 하지 못하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가까웠던 한 산업계의 전문가는 "정부가 투입적 측면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였지만 산출적인 측면에 대하여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한 문제점은 정부의 각 관련 
부서들이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책임관계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 기술예측사업
은 과학기술국(OST)의 옥동자로서 대부분이 기초과학을 다루고 있으며 12억 파운드의 국가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자금의 주요 수혜자는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산업계가 되어야 한다
는 점인데, 문제는 무역산업부가 산업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술예측 결과에 따라 산업계들이 연구개발활동을 하도록 전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같은 정부의 메세지가 산업계
에 전달되기 위한 자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산업계인사들은 말한다. 또한 영구정부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이같은 공급관계는 바람직한 것으로 산업계에서 평가하고 잇다. 또한 산업계의 호
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고서의 내용이 기업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
도 하였다. 아울러 이 예측결과에 따라 기업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자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
다. 예를 들어 환경기술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을 환경의 녹색화 내지 청정성이 아니라 이같은 기술을 통
해 절약되어 질 수 있는 자금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측 보고서의 메세지가 기업들에게 확산되는 것만으로
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같은 메세지의 중요성을 알고 이에 따른 행위를 취하려 해도 이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가
지고 있지 못하다. 

한편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과학기술국(OST)이 이같은 기술예측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자금의 배분방법을 변화시키지 않을
까 하는 의구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예측결과에 바탕을 둔 응용연구에 대한 강조가 영국의 전통적인 강점인 기초연구를 침해하
지 않을까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학기술백서는 학계, 산업계, 정부간의 파트너쉽을 유도하였다. 기술예측은 이같
은 파트너쉽이 얼마만큼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가장 가시적인 표증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술예측은 기술정책이 목
표로 하는 혁신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가식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선 많은 자금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Source: New Scientist(15, April 1995) 

유럽 군수산업의 합종연횡 

유럽 각국의 정부 및 군수산업 관계자들은 현재 유럽의 군수산업이 공급과잉상태에 빠져 있으며, 지나치게 많이 존재하는 군수공
장들을 스스로 빨리 정리해야만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유럽 내의 대다수 정치인들이 "군수기술은 너무 중요
하기 때문에 시장기능에 그냥 맡겨둘 수는 없다"는 믿음을 철석같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과거 몇 차례 시도되었던 유
럽국가간 군수기업의 합병 움직임이 결국에는 무산된 바 있다. 

금년 초,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이루어진 신속한 위성사업 합병작업은 이같은 과거의 전통과 결별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계
기가 되었다. 독일과 프랑스 양국을 대표하는 군수기업인 Daimler-Benz Aerospace(DBA)와 Aèrospatiale는 양사의 위성사업

을 하나로 합쳐 10억 Ecus(=13억$) 규모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데 합의했다. 새로 탄생할 기업은 영국과 프랑스의 합작 기
업인 Matra Marconi와 유럽 위성시장의 패권을 놓고 한바탕 다툼을 벌이게 될 것이다. DBA와 Aèrospatiale는 새 기업의 의사결

정과정에서는 동등한 지분을 행사하되, 독일에 본사를 두고 독일이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양사는 역시 10억 
Ecus 규모에 이르는 미사일사업도 합병할 계획인데, 이 경우에는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프랑스가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예정이
다. 

최근 경영상태가 극도로 약화되어 있는 DBA와 Aèrospatiale 양사는 이번 합병에 대단히 적극적이며, 동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한 가지 걸림돌은 프랑스 정부의 태도인데, 프랑스 국방장관은 현재 프랑스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정찰위성 개발프로그램
(Helios 1 및 2)에 독일 정부가 더 많은 자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번 합병계획을 저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첫번째 발
사 시기를 금세기 말로 잡고 있는 정찰위성 Helios 2의 건조에는 약 115억 프랑이 소요될 전망인데, 프랑스는 독일이 이 가운데 
25% 정도를 부담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칙적으로 독일 정부는 유럽이 자체 군사위성을 보유하는 것이 외교 및 안보정책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유럽 군수산업의 기
술 수준을 높이는데 보탬이 된다는 입장인 데다가, Helios 1의 건조에 작은 지분이나마 참여했던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독일이 불
참할 경우 Helios 2의 건조에서 손을 뗄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 문제는 비교적 손쉽게 해결될 전망이다. 또 프랑스의 일부 극단적
인 국수주의자들 가운데 "국가안보에 중요한 군수기술을 외국기업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다"는 논리로 DBA와 Aèrospatiale 양사

의 합병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새로 취임한 Chirac 대통령은 이에 별로 개의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결국 일부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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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럽 군수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논리는 군수기업들 간의 합병을 촉진하는 쪽으로 기울
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Source: The Economist, 5/20(1995) 

영국, Technology Foresight Programme의 후속 단계에 착수 

영국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운영해 왔던 Technology Foresight Programme의 결과를 마무리 하고, 그 후속작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새로 배정했다. 지난 주, David Hunt 과학장관은 앞으로 과학기술국(OST)이 4천만 파운드 규모의 Foresight 
Challenge Fund를 운용하게 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이 자금이 주로 산업계와 학계 간의 공동벤쳐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설
명했다. 또한 과학기술국과는 별도로 무역산업부(DTI)에서도,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Technology 
Foresight Programme의 결과를 산업계에 확산시키는데 7천만 파운드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가 
Technology Foresight Programme의 후속 단계를 위해 투입할 예산의 규모는 모두 1억 1천만 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
었으며, 이 자금은 향후 3년 동안에 걸쳐 나누어 집행될 예정이다. 

Hunt 과학장관과 Michael Heseltine 무역산업부 장관은 이번의 예산배정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Technology Foresight Programme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정부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을 종식시
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는 15개 분야에서 도출된 과제들 모두에 골고루 나눠주기
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서 국방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민간응용연구」를 위해서만 연1억 파운드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교통분야에서도 신기술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기 위한 시험차량을 제작하는 
「시현프로젝트(demonstration project)」를 위해 더 많은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국(OST)에서는 산업계에서도 정부가 부담하는 만큼(=4천만 파운드)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예산 분배원칙 및 우선순위를 조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에 무역산업부(DTI)에서
는 이미 구체적인 자금의 분배원칙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7천만 파운드의 예산 중에서 2천만 파운드는 신기술 관련 교
육에, 1천 8백만 파운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에, 1천 1백만 파운드는 Link 프로그램에 ,2백
만 파운드는 Technology Foresight Programme의 결과를 중소기업에 홍보하는데, 그리고 1천 8백만 파운드는 「정보고속도로
(information superhighway)」를 개발하는데 각각 배정되었다는 것이다. 

*Source: New Scientist, 5/27(1995) 

Olivetti의 변신 노력 

이탈리아 정보통신산업의 선도기업인 Olivetti가 끊임없는 변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의 단일시장 형성 움직임으로 인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할된 별개의 시장이었던 각국 시장들이 급속히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기 자국시장에서 「국가 챔피온(national champion)」으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던 기업들 역시 막상 자신의 앞날을 장담
할 수 없는 환경의 변화를 맞아 고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Olivetti가 추구하고 있는 변신 노력은 한마디로 「철저한 Reengineering」이라고 요약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나누어 진다. 첫째, 「Restructuring」이다. Olivetti는 전체 종업원의 무려 40%를 감원했으며, 특히 복잡한 관리 계층을 
과감하게 줄여 버렸다. 이에 따라 지난 '92년에 수입액의 28%에 이르렀던 「판매, 일반 및 행정비」의 비중을 2년만인 작년에는 
20% 수준으로까지 줄이는데 성공했다. 금년 중에 예정대로 2,500명의 감원이 더 이루어지면 Olivetti의 종업원 수는 지난 '89년
의 절반 수준인 29,700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아울러 「판매, 일반 및 행정비」의 비중도 18%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둘째, 「Refocusing」이다. '92년 이후 Olivetti는 유망한 사업분야를 엄격하게 재선별해서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조직을 전면 개편, 5개의 독립된 사업부를 운영 중이다. 5개의 사업부는 ①products(PC/프린터/사무기기), ②systems(컴퓨
터 시스템 디자인), ③services(유지/보수/컨설팅), ④telemedia(전자출판) 및 ⑤Omnitel Pronto Italia(휴대용 전화)이다. 

셋째, 「Reinventing」이다. Olivetti는 지난 '70년대 말에도 당시의 주력제품이었던 수동타자기 생산을 과감하게 탈피, 생소한 
분야인 컴퓨터 쪽으로 뛰어들어 성공을 거두었던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휴대용 전화」라는 전혀 생소한 사업에 뛰어들면서, 
Bell Atlantic 같은 외국기업과도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과감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Omnitel Pronto Italia는 앞
으로 Olivetti의 운명을 짊어질 희망으로까지 간주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의 휴대용 전화시장이 그다지 성숙되지 않았다는 약점
이 있기는 하나, Omnitel Pronto Italia는 국영기업이자 선발주자인 Telecom Italia Mobile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 

문제는 이같이 인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눈에 띠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Olivetti의 주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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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리라 이하로서, '87년의 9,000 리라에 비교하면 1/4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거기에다 지난 3년 동안 누적된 적자가 무려 
1조 6천억 리라에 이르고 있다. 다음주에 Olivetti는 '94년의 경영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5천 5백억 내지 8천억 리라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90년 이후 한번도 배당을 받지 못한 Olivetti의 주주들은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만 할 것 같다. 

*Source: The Economist, 5/20(1995) 

*유럽편 담당 : 鄭善陽(동향분석연구실) 

金基國(동향분석연구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의 제시와 국가R&D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 그리고 연구

개발 관리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의 실시 등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나오는 연구결과는 그 성격에 따
라 「정책연구」,「연구보고」,「정책자료」,「조사자료」,「과학기술정책」및「과학기술정책동향지」등의 형태로 발간됩니
다. 본 「과학기술정책동향」은 과학기술 관련 정책동향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입안과 기업
의 기술개발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월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주요 분석대상은 주요 선진국과 경쟁 대상국 및 국내 과학기술 정책 동향, 기술혁신 활동의 세계화 움직임 및 과학기술 국
제협력에 관련된 뉴스와 이슈 등으로서 과학기술, 산업경제, 외교국방 등 정책 관련 부터, 국회 및 산업계에 널리 배포되고 있습니
다. 단,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집필자 자신의 개인 의견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지의 내용은 
출처와 필자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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